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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고 분석 표준액의 제조법 및 쪽 육성계통의 인디고 함량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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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out the optimum method of preparation of indigo standard solution and its

stability, and to investigate the indigo contents in Niram, blue dye extract, from a total of 7 indigo plants and 34 breeding

lines of Persicaria tinctoria H. Gross. Proper solvent for indigo standard was dimethyl sulfoxide (DMSO), and appropriate

concentration was 1 ㎎ of indigo in 10 mL of DMSO. Absorbance value of UV/Vis Spectrophotometer at 620 ㎚ of standard

solution was changed decreasingly 12 hours after the preparation of standard solution irrespective of the storage conditions

such as temperature and light. Average value of absorbance of 8-fold diluted standard solutions prepared daily during 16

days was 0.210 ± 0.005, indicating the powder of indigo compound was stable chemically. Calibration curve was made for

quantitative analysis of indigo of 7 Niram samples, and indigo contents ranged from 0.69% to 18.76% showing relatively

larger variation. Across all 34 breeding lines, the range of indigo content was from 7.9 ㎎ to 56.4 ㎎ per 100 g of fresh leaves,

averaging 25.2 ㎎ of indigo content and showing a 47.7% coefficient of variation.

Key Words : Indigo, Quantitative Analysis, Blue Dye Extract, Niram, Breeding Lines, Persicaria tinctoria H. Gross

서 언

천연색소성분인 인디고 (indigo)를 함유하고 재배생산되어 이

용되는 식물은 세계적으로 3개 종 (species)이 알려져 있는데,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재배하는 마디풀과 (Polygonaceae) 일

년생 초본식물인 쪽 (Persicaria tinctoria H. Gross), 유럽지역

에서 주로 생산하는 월년생 십자화과 초본식물 대청 (Isatis

tinctoria L.) 및 인도, 아프리카 등 열대지방에서 재배하는 콩

과 목본식물 인도쪽나무 (Indigofera tinctoria L.) 등이다

(Jang et al., 2011; John and Angelini, 2009). 우리나라에서

쪽을 이용한 염색방법으로 신선한 잎 생즙을 이용한 염색법과

생잎으로부터 청색염료 (니람)를 제조 후 환원시켜 염색하는

방법 (Park et al., 2005; Shin et al., 2009a, b, 2010)이 있

다. 쪽 천연염료는 세탁, 일광에 비교적 강한 견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Crews, 1987; Ye et al., 2000; Park et al., 2011)

항균성, 항암성, 항산화 작용 등 여러 가지 생리기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n and Choi, 2000; Seo, 2008; Lin

et al., 2009).

쪽이나 대청의 생잎 중에는 색소 성분인 indigo는 함유되

어 있지 않고, Fig. 1과 같이 무색의 indican (indoxyl-3-β-

D-glucoside)이나 indoxyl-3-ketogluconate (isatan B)가 존재

하며 가수분해가 되면 glucose와 무색의 indoxyl을 생성하고

indoxyl이 산화되어 indoxyl 2개 분자가 결합하면 indigo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inami and Pandalai, 2001).

천연 인디고에 대한 염료의 특성조사나 색소성분의 구조동정

에 대한 정성 및 정량분석 연구 (Chung et al., 1998;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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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2, 2004)와 쪽 니람, 쪽 생즙액 및 합성

indigo의 염색조건이나 염색특성에 관한 연구 (Jung et al,

2000; Park et al., 2005, 2011; Jang et al., 2011)가

보고되었다.

쪽이나 대청의 생잎에 함유된 인디고 전구물질인 indican이

나 isatan B 성분은 HPLC를 사용하여 정량하고, 인디고 성분

은 생엽을 직접 열수추출하거나 glucosidase와 같은 효소처리

후 UV 분광기로 정량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Maugard et al., 2002; Angelini et al., 2003; Puchalska et

al., 2004). 보통 지치 등 염료작물의 색소성분 정량은 HPLC

를 사용하지만 (Kim et al., 2011), 많은 시료를 신속하게 분

석하기 위해서는 UV 분광기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

다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배농가에서는 7 ~ 8월 중에 쪽잎을 수확하여 니람을 제

조하고 저장하면서 염색에 사용하는데, 제조된 니람의 색소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니람함량뿐만 아니라 니람에 함

유된 인디고 함량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쪽으

로부터 추출 및 침전시켜 제조된 니람에 함유된 인디고성분

의 정량방법이나 인디고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인디고 표준액은 제조 후 4 ~ 5일이 경과하면 청색에서 노

란색으로 색이 변하고, 이에 따라 표준액의 흡광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져 분석결과의 재현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

났는데, 이에 따라 UV 분광기를 이용한 분석에서 적절한 용

매를 찾기가 어렵다는 보고도 있었다 (Garcia-Macias and

John, 2004; John,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인디고 표준액 제조방법 및 안정성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여 쪽 니람에 함유된 인디고성분의 표준정

량조건을 알아보고자 분석실험을 하였으며, 아울러 니람시료

와 쪽 육성계통의 인디고 정량분석을 하여 얻어진 결과를 보

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시험재료 및 기기

실험에 이용한 쪽 니람은 나주, 보성, 무안 등지에서 생산

된 국내산 4종 (B, D, E, G), 그리고 인도, 중국, 대만 등

외국에서 수입된 수입산 3종 (A, C, F)이었으며, 인디고 분석

표준품은 합성 indigo (Cat. No. 229296, Dye content 95%,

Sigma-Aldrich Co.)를 사용하였으며, 기존 정량분석에서 추출용

매로 많이 사용하는 dimethyl sulfoxide (DMSO), tetrahydrofuran

(THF), ethyl acetate (EtOAc), acetonitrile (ACN) 이외에

toluene, pyridine 등을 사용하였는데, 용매는 Sigma 사 또는

(주) 덕산의 HPLC급과 특급시약을 구입하여 이용하였다. 추

출된 분석시료액은 96 Well Plate에 분주하여 UV/Vis 분광기

(Epoch Microplate Reader, BioTek Instruments, Inc., USA)로

620㎚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쪽 우량계

통육성 중 선발된 34계통의 인디고 함량변이를 조사하였다.

2. 인디고 표준액 제조

보통 인디고 분석을 위한 용매는 DMSO, THF, EtOAc를

사용하며 이중 DMSO가 가장 용해도가 높아 용매로 좋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색이 변하고 저온에서 어는 문제점이 있다

(Garcia-Macias and John, 2004; John, 2009). 따라서 적정

용해도를 갖고 용매 사용량이 과다하지 않으면서 표준액의 안

정성을 갖는 용매를 찾고 적정 농도로 제조하여야 재현성이

있는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디고 성분

추출을 위한 가장 알맞은 용매를 선정하기 위해 THF, toluene,

pyridine, ACN, EtOAc, DMSO 및 혼합액 (DMSO:ACN

= 9:1, 6:1, 3:1)을 용매로 하여 표준물질 인디고 1㎎에 용매

10 mL로 녹인 뒤 8배 회석하고 UV/Vis 분광기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표준액의 모액을 8배 희석한 것은 흡광

도가 값이 너무 높지 않고 니람시료 추출액의 흡광도와 가급

적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였다. DMSO의 어는점이 16 ~ 17

℃ 정도로 낮아 쪽 수확 후 분석하는 10월 이후에 용매가 얼

거나 용해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DMSO가

낮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혼합용매를 알

아보기 위하여 4℃이하에서 얼지 않으며 인디고 HPLC 분석

에 사용하는 ACN을 DMSO에 혼합하여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인디고 표준액을 만들기 위한 인디고의 적정 함량 (농도)을

알아보기 위해 인디고 1㎎에 DMSO 2 mL, 4 mL, 10 mL

및 20 mL로 녹인 후 희석하여 다시 동일농도를 맞춘 후 흡광

도를 측정하여 가장 인디고 용해도가 높은 DMSO 부피를 알

고자 하였다. 동일한 양의 인디고를 녹인 용매량 처리에서 각

기 다른 DMSO 부피 2 mL, 4 mL, 10 mL, 20 mL는 동일한

Fig. 1. Formation of Indigo from the precursors isatan B in
Isatis tinctoria L. and indican in Persicaria tinctoria H.
Gross. Free indoxyl is released by hydrolysis from isatan
B and indican, and then dimerises to indigo by air
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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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로 맞추기 위해 각각 10배, 5배, 2배, 1배로 희석하였으며

대조구는 20 mL이었다. 

3. 인디고 표준액의 안정성 분석

인디고 4㎎을 DMSO 40 mL에 녹여 표준액을 만든 후 명

조건과 암조건에 저장하면서 경과일수에 따른 흡광도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표준액을 -70℃, 4℃ 및 상온에서 저장하면서 시

간별 및 경과일수별 흡광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표준액을 매일

제조하고 흡광도를 측정하여 표준액 농도의 변이를 알아보았다.

4. 쪽 니람의 인디고 정량 분석 

국내산 4종과 수입산 3종의 쪽 니람 각 5㎎을 DMSO로 녹

였는데, 표준액의 농도별 검량선 범위를 벗어나 농도가 진한 것

은 20 mL, 농도가 낮은 것은 5 mL를 추출용매량으로 하여 분

석하였다. 표준액은 인디고 4㎎을 DMSO 40 mL에 녹이고 희

석하여 흡광도를 측정하고 표준액 농도에 대한 흡광도를 나타

내는 인디고 검량선을 작성하여 시료액 분석에 사용하였다. 검

량선에 사용된 농도별 표준액은 모액 (1㎎/ 10 mL)을 2, 4, 8,

16, 32 및 64배로 희석한 것으로서, 표준액 농도의 범위는

15.6 ~ 500㎍/10 mL이었으며 각 표준액은 3반복으로 측정하였다.

5. 쪽 육성계통의 니람 및 인디고 함량 분석

쪽 우량계통육성시험에서 모집단 나주재래종으로부터 집단

선발된 34계통의 니람과 인디고 함량 분포를 조사하였다. 니

람추출은 생엽을 채취하여 물에 24시간 침지하여 추출한 액을

거른 후 소석회 Ca(OH)2를 넣어 인디고추출물을 침전시켜 만

들었다. 파종은 4월 20일 경에 하였으며 8월 10일경에 잎 시

료를 채취하여 니람을 추출한 후 인디고 함량분석을 하여 생

엽 100 g당 ㎎ 함량으로 환산하여 선발계통들의 인디고 함량

변이를 조사하였다.

6.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였으며, SPSS PASW STATISTICS

18.0 (IBM Corp., USA) 프로그램의 Duncan 다중범위검정으

로 5% 유의수준에서 평균간 검정을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인디고 표준액 제조

인디고 1㎎을 THF, toluene, pyridine, ACN, EtOAc,

DMSO 및 혼합액 DMSO:ACN (9:1, 6:1, 3:1) 용매 10 mL

로 녹인 후 8배 희석하여 분광기로 흡광도를 측정한 결과

(Fig. 2), DMSO가 가장 높은 흡광도를 보여 가장 좋은 인디

고 용매로 조사되었다. THF, toluene, pyridine, ACN은 용해

도가 낮아 흡광도가 낮았으며 EtOAc는 HPLC 분석에서 추출

용매로 사용한 보고 (Angelini et al., 2003)가 있으나 용해도

가 낮아 UV 분석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일반적으

로 인디고 용매로 많이 사용하는 용매는 DMSO이지만

(Chung et al., 1998), 표준액 제조 후 며칠이 경과하면 색이

변하는 특성을 보였다. 

DMSO 용매가 어는점 이하의 낮은 온도 (16 ~ 17℃)에서 얼

지 않고 추운 겨울에도 용해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는점이

낮은 ACN을 혼합하여 인디고 용해도가 높으면서 저온 (4℃)

에서 얼지 않는 혼합용매를 제조하였다. 혼합용매 (DMSO:

ACN)을 만들어 흡광도를 비교한 결과 9:1, 6:1, 3:1 순으로

DMSO가 높을수록 흡광도가 높았다. 혼합용매 9:1은 100%

DMSO와 같이 4℃에서 얼었으며, 6:1과 3:1은 얼지 않았으나

흡광도 값은 낮아지는 문제점을 나타냈다. 4℃에서 얼지 않는

혼합용매 6:1에서 3:1 보다 높은 흡광도를 보였다. 따라서 6:1

정도의 혼합용매를 사용하여 100% DMSO 사용시보다 더 많

이 낮은 농도로 표준액을 제조한다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DMSO 다음으로 용해도가 높은 용매는 pyridine

이었으며 인디고표준액의 안정성이 있는 장점이 있지만, 완전

하게 인디고를 녹인 표준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DMSO의 경

우보다 6배 이상 높은 인디고 1㎎당 50 mL 이상의 용매량이

소요되었으며, 많은 니람 시료를 추출 분석할 경우에 너무 많

은 용매가 소비되는 단점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UV 분

광기를 이용하여 인디고 정량을 위한 인디고 용매로 N-

methyl-2-pyrrolidone (NMP)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곧바로

흡광도가 낮아졌으며 암조건에서도 색이 옅어졌으며 (Green

and Daniels, 1992), 항산화제로 BHT (butylated

Fig. 2. Absorbance of indigo standard solution dissolved with
different solvents and mixed solution. D:A means
DMSO:Acetonitrile. Result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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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xytoluene)를 첨가하여 안정성을 높였으나 점차 흡광도는

낮아졌다 (Garcia-Macias and John, 2004; John, 2009).

Pyridine이나 NMP는 용매소요량이 크고 용매가격도 DMSO

보다 비싸고 냄새나 용이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이며,

특히 국산 DMSO는 시그마사 제품보다 10배 이상 가격이 낮

은 장점이 있어 희석농도 등 적절한 조건하에서 다량의 시료

를 분석하기 위한 용매로 DMSO가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었

다.

인디고 표준액 제조시 적정한 용해도를 갖는 농도를 알아보

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인디고 1㎎을 DMSO 2 mL,

4 mL, 10 mL, 20 mL로 각각 녹인 후 희석 및 동일한 농도로

맞춘 후 흡광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다른 DMSO

부피 2 mL, 4 mL, 10 mL, 20 mL는 동일한 농도로 맞추기

위해 각각 10배, 5배, 2배, 1배로 희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용

매 DMSO 양이 많을수록 흡광도 값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

고 인디고 1㎎ 당 DMSO 10 mL 이상에서 좋은 용해도를

가지므로 이 농도에서 표준액 제조시 적당한 희석농도로 생각

되었다. 이는 다른 인디고 분석 논문에서 인디고 20㎎에

500 mL를 사용하거나 (Chung et al., 1998) 5㎎에 50 mL를

사용한 보고 (Puchalska et al., 2004)와 유사한 결과였다.

2. 인디고 표준액의 안정성 분석

인디고를 DMSO에 녹여 만든 표준액 (Indigo 4㎎/DMSO

40 mL)의 저장조건 및 시간을 달리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여 제

조 후 즉시 측정한 흡광도를 대조로 하여 상대적 비율의 변화

를 나타낸 결과는 Fig. 4와 같다. 표준액은 제조 다음일 부터

흡광도 값이 낮아져 인디고 분석을 위해서는 매일 새로 표준

액을 만들어 사용하여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저장조건은 명

조건과 암조건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동일한 인디고 표준액 (Indigo 4㎎/DMSO 40 mL)을 2배,

4배, 8배로 희석시켜 상온의 명조건에서 시간별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이 실험을 수행한 이유는 표준액 제조후 시간이 경

과함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기 위함이며, 인디고 검량선 작성

시 보통 표준액 모액을 희석시켜서 농도별 흡광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각 농도별 표준액의 흡광도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

기 때문이다. 각 희석배수별로 표준액 제조후 즉시 측정한 흡

광도를 대조 (100%)로 하여 시간별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상

대적 비율을 나타낸 결과는 Fig. 5와 같다. 표준액 제조 6시

간 이후부터는 흡광도가 낮아졌으며 12시간이 지나서 더 많이

낮아지므로 표준액 제조 후 6시간을 가능한 넘지 않게 분석을

마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희석배수별로 비교하면

Fig. 3. Absorbance of indigo standard solutions with different
volumes of DMSO solvent used for dissolving the
same amount of indigo, and then diluted to be same
concentration in all DMSO volumes. Result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Fig. 4. Daily changes of absorbance value of indigo standard
solution by different conditions of light during storage
(□ light, ■ dark condition). Results within same light
conditio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Control means the absorbance value
measured immediately after the preparation of standard
solution.

Fig. 5. Changes of absorbance value of indigo standard
solution with different storage times(■ 2-fold, ▨ 4-
fold, □ 8-fold dilution). Results within same dilution
conditio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Control means the absorbance value
measured immediately after the preparation of standar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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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액의 농도가 같으므로 흡광도 값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12시간 경과후의 희석배수별 흡광도를 보면 유의성은 없으나

2배 희석액에서 다소 낮아 농도가 높을수록 조금 더 용해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인디고 표준액 (Indigo 4㎎/DMSO 40 mL)을 4℃와 -70℃

에서 얼은 상태로 저장 후 흡광도를 측정하여 표준액 제조직

후의 값을 대조 (100%)로 하여 상대적 비율을 나타낸 것은

Fig. 6과 같다. 표준액을 저온저장 하여도 2일 후에 흡광도 값

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표준액은 분석당일 제조하여

하루만 사용해야 분석결과의 재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분말상태의 표준물질 인디고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16

일간 매일 표준액 (Indigo 4㎎/DMSO 40 mL)을 제조하고 8

배 희석액을 매일 흡광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표

준액의 모액을 8배 희석한 것은 흡광도가 값이 너무 높지 않

고 니람시료 추출액의 흡광도와 가급적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였다. 처음부터 8배 희석액과 같은 농도로 표준액을 만든다면

인디고 4㎎ 당 320 mL가 소비가 되어 매일 제조함에 따라

과다한 용매가 소비가 될 것이므로 실험에 사용한 표준액은 8

배 희석액을 사용하였다.

전 시험기간의 표준액 흡광도 평균값은 0.210이었고 표준오

차는 0.005이었으며, 최대 흡광도 값은 0.217, 최소 흡광도 값

은 0.202로 나타냈다. 시험기간 중 흡광도 차이에 대한 변이

계수는 2.43% 정도로 낮아 분말상태의 인디고는 안정한 것으

로 확인되었지만, 용매로 녹인 용액상태에서 인디고 성분의 안

정성과 용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인디고

표준액이 제조 후 12시간이 지나면 흡광도가 낮아졌지만, 매

일 제조하여 재현성을 확인한 결과로 보면 매일 표준액을 제

조하여 사용했을 경우 분석시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인디고 표준액은 제조 후 4 ~ 5일 정도가 되면 청색은 점점

줄어들어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란색으로

변한 표준액을 UV/Vis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620㎚에서

흡광피크는 없었으며 다른 특이한 흡광피크를 관찰하기 어려

웠으며, 인디고를 침전시킬 때 사용하는 소석회를 투여해도 청

색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다른 물질로 변환된 것으로 추정되었

다. 쪽 생잎 수확 후 추출하고 소석회로 침전시켜 건조된 니람

의 경우는 비교적 색변화가 적게 나타는 경향이었는데, 추후 인

디고 표준물질이나 니람의 안정성과 화학적 변화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3. 쪽 니람의 인디고 함량 분석

국내산 4종 (B, D, E, G)과 수입산 3종 (A, C, F)의 니람

에 함유된 인디고 분석을 수행하고자 인디고 표준액의 검량선

을 Fig. 8과 같이 작성하였으며 각 니람시료의 인디고 정량결

과는 Fig. 9와 같다. 검량선에 사용된 농도별 표준액은 모액

(1㎎/10 mL)의 2배에서 64배까지의 희석농도와 같고 충분한

용해도를 가지므로 모액과 안정성은 동일하였으며 표준액 농

도에 대한 흡광도 값의 회귀식은 고도로 유의하여 (p < 0.001)

시료 정량에 이용할 수 있었다. 

시료 A는 수입산 니람인데, 인디고 함량은 18.76%로 가장

높았으며 시료 C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료 A는 니람 추출

시 사용된 식물 종이 인도쪽나무 (Indigofera tinctoria L.)로

인디칸의 함량이 높은 종이며, 소석회를 사용하여 추출하지 않

고 생잎에서 직접 인디고를 추출한다. 따라서 수입산 니람은

소석회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인디고 함량이 높은 것으로

Fig. 6. Absorbance values of indigo standard solution at
different storage temperatures, -70℃  and 4℃  of freezing
condition of DMSO(■ 4℃ , □ -70℃). Results within
same temperature conditio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Control means
the absorbance value measured immediately after the
preparation of standard solution.

Fig. 7. Daily variation of absorbance values of indigo standard
solution. Each standard solution was prepared daily
during 16 days. A horizontal line indicates the average
value of abso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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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시료 A 이외의 쪽 (Persicaria tinctoria H.

Gross)에서 추출된 니람 시료들의 인디고 함량을 보면 수입

처나 제조지역에 따라 차이가 비교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쪽 육성계통의 니람 및 인디고 함량 분석

나주재래종을 모본으로 하여 선발된 34개 계통의 니람을 추

출하고 인디고 함량을 분석하여 육성계통들의 니람과 인디고

함량변이를 조사한 결과는 Fig. 10과 Fig. 11과 같다. 총 34

개 육성계통의 니람함량은 최저 3.1%에서 최고 8.9%의 범위

를 보였으며 평균 5.4% 함량을 나타냈다. 선발계통의 생엽

100 g당 인디고 함량은 평균 25.2㎎이었으며 최저 7.9㎎에

서 최고 56.4㎎의 범위를 나타냈다. 쪽 육성계통들의 인디고

함량에 대한 변이계수는 47.7%로 나타나 인디고 함량변이가

비교적 큰 편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인디고 추출에 적합한 용매는

DMSO이었으며 표준액 제조는 인디고 1㎎당 DMSO 10 mL

이상이 가장 적당하였으며, 광이나 온도와 같은 저장조건에 관

계없이 표준액 제조이후 1일 이상이 지나면 흡광도 값이 낮아

지며, 6시간 이후부터 흡광도 값이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분말

인디고 물질은 안정적이었으며 인디고 표준액 (indigo 1㎎/

10 mL)의 8배 희석액의 흡광도 (620㎚)는 0.210 ± 0.005 정도

로 나타났다. 인디고 표준액의 검량선은 유의하게 작성되었으

며 7종의 니람시료의 인디고 함량은 0.69%에서 18.76%의 범

위를 보여 함량변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또한 34개 육성

계통의 생엽 100 g당 인디고 함량은 최저 7.9㎎에서 최고

56.4㎎의 범위를 나타냈다. 본 시험의 결과는 많은 시료를 신

속하게 분석해야 하는 쪽 재배시험이나 우량계통육성시험에서

색소평가기술이나 함량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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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alibration curve of indigo standard.

Fig. 9. Comparison of indigo content in a total of 7 samples
of Niram. Result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Fig. 10. Frequency distribution for Niram contents in a total of
34 breeding lines of Persicaria tinctoria H. Gross.

Fig. 11. Frequency distribution for indigo contents in a total of
34 breeding lines of Persicaria tinctoria H. G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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